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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  : 이 연구는 생산직 근로자의 연령집단에 따른 노후준비와 영향요인 수준의 차이를 파악

하고 영향요인간의 상관관계와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. 

방법  : 연구 대상은 울산지역 2개 중화학 공장에서 교대근무를 하는 정규직 생산직 근로자 

320명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와 영향변인인 건강증진행위, 심뇌혈관 질환의 인식 정도와 예방적 태

도, 지각된 건강상태 및 사회적 지지 정도를 측정하였다.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7.0 프로그램

을 이용하여 X2검증, one way ANOVA, Duncan 다중 비교 검증법, Pearson’s Correlation 
Coefficient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.  

결과  : 50대 연령층 근로자가 30대와 40대 연령층 근로자보다 노후를 위해 더 높게 준비하고 

있었다. 30대와 40대 연령층 근로자는 50대 연령층 근로자보다 건강증진 실천행위를 더 낮게 실천

하고 있었다. 모든 연령층의 생산직 근로자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심뇌혈관질환의 인

식 정도와 사회적 지지가 유의하게 나타났다. 추가적으로 30대의 경우 학력과 노후 자녀의지, 40대

의 경우 노후를 위한 저축 정도, 50대의 경우 학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노후준비 예

측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0대는 42.3%, 40대는 36.0% 그리고 50대는 28.5%이었다. 

결론  : 연령층에 따라 생산직 근호자의 노후준비 영향요인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. 생산직 

근로자의 노후준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령별 발달과업과 특성에 맞추어 단계별 프로그램을 마련

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.




